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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의

현대미술에세이

질문과대답

<22> 수묵운동

이끌었던거인,

남천송수남

한국화만의정신성현대적실현큰역할

붓의놀림 , 생동감있는독특한풍격주목

전통계승하며거침없는실험 변신그리워

산이있는먹그림. 대중적공감대를갖춘그림으로남천은폭넓은일반적, 사회적지지를받

았다.

화실에서의남천송수남.

송수남작 가나다라 ,한지에수묵, 1963.먹

으로 추상을 시도한 60년대 작품. 서양화의

알포르멜 추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

다.

송수남작 붓의놀림 , 한지에수묵, 111×

145㎝, 1999. 남천의 본격적인수묵그림이

전개될때의작업양상을보여준다.한국화가

국제 무대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면모도

보인다.

현대한국화는근40여년동안변화의몸

부림을쳐왔다. 80년대에일어난새로운수

묵운동을기점으로전통과의결별및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도가 출발점이었다.

그기점에남천송수남이있다. 그러므로남

천이중요하게인식하고한국화를현대화하

려고관통했던시도들은눈여겨볼만한면모

를갖추고있다.

그는전통으로부터현대한국화가결별하

고새롭게나아가는것을염원하면서도모더

니즘 이후의 현대미술이 추구해 갔던 길과

유사하게또는비슷한문제의식으로나아가

게되는것을경계하고있다. 한국화의문제

가단순히화선지와먹이라는재료상의문

제가 아니라 전통에 기반을 둔 한국화만의

정신성을현대적으로실현해가는데에중점

을둔것이다.

제자들이펴낸 우리시대의수묵인남천

이라는책을보면남천의글이나오는데, 그

는현장의일선에선작가였으며, 탁월한이

론가였다는생각이든다.

…전통은옛형식속에있는것이아니라

정신속에있는것이다.고여있지않고썩지

않는, 살아서생동하는정신속에서전통은

이어지는 것이다. 한국화의 전통이 연연히

계승되기위해서는끊임없는실험을거친자

기개혁을통해고이지않는,썩지않는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한국화가 탈장르라

는실험을통해한국화의영역을더욱넓히

는결과를가져온다면긍정적으로수용할수

있겠지만, 탈장르현상이한국화를더욱위

축시키거나아니면단순히서양화하는단계

라고 한다면 이는 대단히 부정적인 현상이

아닐수없다…한국화분야에서도포스트모

던적인실험적추세가기대되지않는건아

니다. 예술이한시대의첨병으로서자신을

자각시켜 가는 뛰어난 정신 활동이라고 할

때포스트모더니즘의대두도당연한추세라

고봐야한다. 그러나나는포스트모던이라

고 해서 한국화라는 본래적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는것은부정적으로본다. 어차피포

스트모던도각지역적특수성을반영하게되

고그영향을받는것이라면한국화의경우

도한국화로서의특수한배경과내용에서완

전히벗어난것이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

한국화의전통에대한현대적계승을위하

여탈장르화가필요하다하면서도서양화하

는데에대한경계와더불어당시의문화적

추세였던포스트모더니즘상황에대하여어

떻게대처해야할까하는고민을담고있다.

그의먹에대한실험성은60년대중반 가

나다라 (1963) 같은작품에서먹의번짐과

추상성을 도모한 작품에서부터 엿보이거니

와 오늘의전통회화 81전 이후뜻을같이

하는제자들과함께벌이기시작한수묵운동

을넘어서 90년대중반이후독자적으로펼

치기 시작한 붓의 놀림 시리즈 작업에서

진면목을보이는것이아닌가생각한다.

1999년도에 제작된 붓의 놀림 작품을

보면, 필획의기운생동하는모양새가거침

없을뿐더러반복적인필획의나열을통해서

필획 자체의 의미를 주시하게 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작품개념은곧포스트모더

니즘상황에서한국화가어떻게국제무대에

서당당하게바로설수있을까하는문제를

고민해온결과로보인다.

2000년대후반에베이징에서만나게되었

을때에그의만년생활에대하여나는고향

인전주로이주해사는게어떻겠느냐는의

견을낸적이있었다. 그는웃으면서즉답을

피했지만, 얼마가지않아전주에화실을내

고안주할차비를하였다. 그러나그는얼마

가지않아갑작스럽게타계하게되었다. 만

년에제대로남천다운빛을흠뻑발휘할수

있는시기에예고없이세상을떠났다. 그와

함께 80년대초부터불던한국화의현대수

묵운동도종식을고하게되었다.

그를기억하는글들이남아있는데, 대만의유명

수묵화가 관집중(管執中)의 묵은 살아 숨쉬고 필

은무겁기그지없다 라는글을보면이렇다.

…남천의작품을대할때제일먼저시각적인감

동을주는것은화면상의그쾌활하고원기넘치는,

끝없이막힘이없는먹색,그리고그먹색중보일듯

말듯한,속도에서뻗쳐나오는질기디질긴선일것

이다. 얼핏보면작가는작품제작시전혀마음을쓰

지않은듯하지만,다시정신을집중하여잘살펴보

면우리는작가가예민하고날카로운감성으로보기

에는아무렇게나휘두른듯한필묵사이에서대자연

중조화의유기적인원리를드러냄과동시에또이를

다시자신의회화공간으로바꾸고있음을어렵지않

게발견할수있을것이다…

미술평론가오광수는남천의먹그림에대하여이

렇게평가하고있다.

…그의운필은대담하지만결코날카롭지않다.

마치무딘쟁기로일구어나가는밭갈이같이덤덤하

면서도깊은신뢰를바탕으로한자기확인이있다.

육중한무게가실리지만차분하게이어지는내재율

을지닌다. 먹은전면을덮어가지만거기잔잔한여

백의숨결이멈추지않는다…

무딘쟁기로일구어나가는밭갈이같이 ,묵

묵히그러나확신을갖고한국화의변신을꾀

하던그는커다란파문을던지고사라졌

고, 한국화화단은그이후쟁점없이

고요하다. 문제 제기 후 30여년

좌충우돌, 새로운길을걸었던

그의행적은역사속에남

게되었다. 그가떠나고

고요해진 한국화 화

단의적막너머로그

의 우직하고 강렬

하던 개성이 그립

다. /미술평론가

전통은살아생동하는정신속에있어


